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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는끝났다

5위에 도전했던 KIA 타이거즈가 4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경기에서

09패를 기록하면서 남은 두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와일드 카드 확보에 실패했다

뜨겁게전개됐던 2015시즌의프로야구순

위 싸움도 이날 경기 결과와 함께 사실상

종료됐다

삼성 라이온즈가전날넥센히어로즈를

10으로꺾으면서사상첫정규리그5연패

를기록했고 두산은값진 1승을추가하면

서 넥센을 4위로 내리고 3위로 정규리그

일정을 마감했다 가슴 졸이며 KIA의 경

기를지켜봤던 SK는향방을알수없었던

5강싸움의승자가됐다

이틀 연속 선발이 조기 강판당하면서

KIA의 5강 불씨가 꺼졌다 시즌 내내 발

목을잡았던화력도아쉬웠다

스틴슨이 나섰던 3일 경기가 특히 아쉬

웠다

지난 3일두산유희관을상대로 1회부터

이범호의 만루포로 4점을 뽑아내면서 승

리를예고했던KIA였지만부상에서돌아

온 스틴슨이 12이닝 5피안타(1피홈런) 3

사사구 3실점으로 2회 2사 만루에서 강판

되면서흐름이묘하게흘러갔다

4일만에임준혁이출격했지만앞선3일

21의 승리를 책임졌던 마무리 윤석민이

계속된등판의무게를견디지못하면서역

전을 허용했고 김원섭의 동점 안타로 다

시 시작된 10회에는 2이닝을 잘 막아줬던

한승혁이 정수빈에게 역전포를 내줬다 2

루수 김주형의 실책까지 겹치면서 79로

경기가끝났고이패배로두산은 3위불씨

를살렸다

5위가능성과 3위자리를놓고벌였던 4

일 경기에는 홍건희가 선발로 등판했다

상무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92친구 좌완

이현호와의 마운드 맞대결이 전개됐지만

볼넷에 홍건희가 스스로 무너졌다 2회 2

사에서 4개의볼넷을남발하면서2점을내

준 홍건희가 3회 2사에서도 연속 볼넷을

기록하면서 강판됐다 반면 이현호는 52

이닝 4피안타 5탈삼진무실점의호투로승

리투수가됐다

막바지까지치열했던 5위 싸움 속 과부

화에걸린불펜 선발이일찍무너진뒤유

창식박정수박준표가 나섰지만 불붙은

두산의방망이를막기에는역부족이었다

04로 뒤진 7회 김현수에게 우측 담장 넘

어가는 스리런을 내주면서 5강 싸움이 끝

났다전날 9개의잔루를남겼던타선은이

날 6안타 1볼넷으로도 1점을 만들지 못하

면서 영봉패를 당했다 뜨거웠던 지난 싸

움을 생각하면 진한 아쉬움이 남는 패배

였다

허무하게 5강 싸움이 끝났지만 호랑이

군단에게는 6위라는 숙제가 남았다

KIA는이날패배로 6위한화에이어승차

없는 7위가 됐다 한화가 144경기를 완주

한 가운데 KIA에게는 5일 삼성 6위 LG

와의홈경기가남았다 6위를 위해최소 1

승이필요하다

지난 2년간의추락속맞은리빌딩의시

즌최하위후보로꼽혔던KIA는기대이

상의 행보를 하며 10월까지 긴박하고 짜

릿한 승부를 즐겼다 앞선 과정에 비해 5

강 싸움 최종 결과가 아쉽기는 하지만 가

능성을 보여준 142경기였다 남은 두 경

기 최선을 다한 승부로 박수를 받으며

2015시즌을마무리해야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4일서울잠실야구장에서열린프로야구두산베어스와경기에서패하며포스트시즌진출에실패한KIA 타이거즈선수들이더그아웃을빠져나가고있다 연합뉴스

4년 연속가을문턱못넘은호랑이

비록 불의의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접었지만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

가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데뷔첫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자 그의 모교를 조

명하는 기사까지 미국 현지 언론에 실

렸다

미국의일간뉴욕타임스(NYT)는 지

난 2일(현지시간) 무등산의 정기를 받

은광주제일고를소개하는특집기사를

실었다

이신문은서재응 김병현최희섭등

광주제일고 출신 역대 메이저리거들을

언급하면서 10여년전에는이들이메

이저리그에서 성공적인 길을 찾아가고

있었고 올해는 강정호가 네 번째 광주

일고출신메이저리거로서눈부신루키

시즌을보냈다고설명했다

이어 강정호의 시즌은 지난달 심각

한 무릎 부상으로 끝이 났지만 미국에

서 그가거둔성공이그의모교와고향

에 가져다 준 자부심은 크게 퇴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또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으로 입양된 뉴욕 양키스의 로버트 로

버트 레프스나이더(한국명 김정태)를

포함해 현재까지 16명의 한국 출신 메

이저리거가있다고소개했다

그러면서 그중 9명은 100경기도채

뛰지못했지만야구는한국에서가장인

기있는스포츠중하나이며광주제일고

역사와함께한굵직굵직한선수들이많

았다고전했다 선동열과이종범등한

국프로야구가자랑할만한전설적선수

들도광주제일고출신임을강조했다

이 기사를 쓴 앤드루 케는 지난 8월

한국을찾아 KBO 리그경기장을방문

하고 배트 던지기 세리머니 등을 비롯

한 한국프로야구 문화 등도 취재해 기

사화한바 있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가 프로야구

역대최고의 만루의사나이가됐다

KIA 이범호는 지난 3일 챔피언스필

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1회말 노아웃 만루 상황에서 유희관의

시속 121짜리 체인지업을 받아 우측

담장을 넘겼다 이범호 시즌 28호이자

통산 250번째 홈런 그리고 13번째 그램

드슬램이작성되는순간이었다

이 홈런으로 이범호는 대선배이자 스

승인 김기태 감독(통산 249 홈런)을 넘

어 프로야구 통산 13번째 250홈런 주인

공이 됐다 또 심정수(12개)를 따돌리고

만루홈런 역대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

게됐다 현역선수만루홈런 2위인삼성

이승엽과의격차는 3개로벌어졌다

대구고를졸업하고 2000년한화에입

단한이범호는 2004년 8월14일문학 SK

전에서 자신의 첫 만루포를 시작으로

2006년 1개 2007년 3개 2009년 2개를

더했다 2011년 KIA로 유니폼을 갈아

입은뒤에는 2014시즌 3개올시즌에도

3개의 그랜드슬램을 쏘아올리며 만루

의사나이로우뚝섰다

이범호는 의미 있는 기록을 한꺼번

에달성하게돼기쁘다면서 동료선수

들은 물론 응원해 준 팬들에게 영광을

돌리고싶다고소감을밝혔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이범호 만루홈런사나이

3일 두산전서 13번째 만루포KBO 통산 250호

NYT에 실린강정호모교광주일고

NYT 홈페이지캡쳐

국내외활약선수등소개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

남 사회인 야구대회 광일리그 8강 진출팀

이모두가려졌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무

등기광주전남사회인야구대회 4주차경

기가 지난 3일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 열

렸다

광일리그 16강전으로 전개된 이번 대결

에서 패밀리 야구단 금호허리케인 카멋

진넘VCOOL NH자이언츠야구단이 광

일리그의남은 8강4자리를차지했다

패밀리 야구단이 무등기 5번째 도전 만

에 대회 첫 승을 수확했다 패밀리야구단

은 화이트워리어스와의 경기에서 6회를

제외한 매 이닝 점수를 내며 리드를 이어

갔다 7회에는 6점을 만들어내면서 대회

첫승을 133 대승으로장식했다

금호허리케인은정진산업스카이야구단

에 65 1점차승리를거뒀다 금호허리케

인은 41로앞선 3회 4실점을하면서역전

을 허용했지만 56회 1점씩을 보태며 승

리를 굳혔다 팽팽한 접전 속 경기는 5회

시간제한으로마무리됐다

카멋진넘VCOOL은 160 4회콜드승

으로야심만만을제압했다 1회부터 4점을

뽑아낸 카멋진넘이 2회 대거 10점을 만들

어내면서일찍승기를잡았다카멋진넘의

문영현과조명운은각각만루포와스리런

을날리면서팀승리를자축했다

광일리그의 8강마지막티켓은NH자이

언츠야구단에돌아갔다 터틀스를 상대한

NH자이언츠야구단은 00으로 맞선 2회

4점을 만든 뒤 3회에도 5점을 보태는 등

화끈한공격력을과시하면서 111 승리를

거뒀다

한편이번대회는아로마라이프가함께

하며광주광역시야구협회가주관광주광

역시생활체육회 전라남도생활체육회

KIA타이거즈가후원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1경기

패밀리야구단 1 2 2 1 1 0 6 13

화이트워리어스 1 0 0 2 0 0 0 3

▲승리투수김형선

2경기(5회시간제한)

금호허리케인 1 3 0 1 1 6

정진산업스카이 0 1 4 0 0 5

▲승리투수고남석

3경기(4회콜드)

야심만만 0 0 0 0 0

카멋진넘 4 10 2 X 16

▲승리투수정기준 ▲홈런문영현(2회

4점) 조명운(2회 3점이상카멋진넘)

4경기(4회콜드)

NH자이언츠야구단 0 4 5 2 11

터틀스 0 0 0 1 1

▲승리투수정길호

광일리그 8강 진출팀확정패밀리야구단 4전5기

아로마라이프배제5회무등기광주전남사회인야구대회

금호허리케인카멋진넘VCOOLNH자이언츠야구단승리

KIA 두산에 09패남은 2경기상관없이 5강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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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 87 0608

2 NC 84 0596

10 KT 52 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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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화 68 047276 0 195

5 SK 69 048673 2 175

4 넥센 78 054565 1 9

3 두산 79 054965 0 85

8 롯데 66 046277 1 21

9 LG 63 044778 2 23


